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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3% 30% 2%

White or caucasian Black, African or Afro-Caribbean Asian Hispanic, Latinx or of Spanish origin아시안

조사 방법론

2023년 10월~2024년 1월 10개국 7개 산업의 직장 여성 5,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조사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미국, 브라질,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인종

연령

백인 흑인/아프리카인/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 아시안 히스패닉/라틴계/스페인계

15% 30% 45% 10%

18-25 26-38 39-54 55-64

18-25 26-38 39-54 55-64

직급

10% 15% 25% 50%

C-suite and Board Senior management Middle management Non-managerial

C레벨 및 이사회 고위관리직 중간관리직 비관리직

성적 지향

68%
이성애자

2%
동성애자/양성애자

31%
무응답 선호

*위에 표시되지 않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유형은 응답률 1% 미만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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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기업의 산업

14%
금융 서비스

14%
비즈니스 서비스

22%
소비자

16%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14%
제약바이오 및 병원

14%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6%
정부 및 공공 부문

기업의 총 글로벌 연간 매출액 (USD)

10%
25%

15%
35%

15%

Less than $250 million $250m – $500 million $501m – $999 million $1bn – $5 billion More than $5 billion
- 2억5,000만 2억5,000만 - 

5억
5억1,000만 -
9억9,900만

10억 - 50억 50억 달러 -

고용 상태

파트타임(긱 근로자 포함) 풀타임

12% 88%

Employed part time (including 'gigs') Employed full time

근무 형태 비율

하이브리드 전면 원격근무

42% 7% 51%

Hybrid Fully remote Fully in-person

전면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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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결과

올해 4년째 발간된 ‘직장 여성 커리어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직장 및 사회적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10개국 직장 여성 5,000명의 의견을 반영한 본 보고서는 직장 여성의 생생한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며, 직장 밖의 요인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면, 올해 보고서는 건강, 안전, 권리, 가사 등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심층

적으로 파악했다.

다수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했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은 여전하며, 초과 
근무 여성이 특히 정신 건강에 타격을 받고 있다.

많은 여성이 심각한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을 겪어도 업무를 지속한다.

많은 맞벌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며, 기타 부양가족을 돌보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워라밸(work-life-balance)이 관건이다.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사무실 복귀 정책으로 일부 여성은 업무
와 사생활을 조정해야 했다.

여성은 직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비포용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성평등 선도 기업’(Gender Equality Leaders)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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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업의 성 평등 수준은 진전이 없었으며, 
기업 문화로 인한 ‘유리 천장’ 여전히 존재

현 직장이 성별 다양성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또 현 직장의 경영진 성비가 균형적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6%에 그쳤다. 

75%의 여성이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하기를 원하지만, ¼의 여성은 그렇지 않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직무의 남성 동료

보다 연봉이 적을 것 같아서’였다(21%). 또한 20%의 응답자는 승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직장 여성들이 아직도 ‘유리 천장’

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 귀하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6%

18%

12%

11%

9%

My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is gender-
diverse

My organization has communicated targets on
gender diversity

In my organization I feel I can report non-inclusive
behaviors, including microaggressions, without

any career impact or reprisals

My organization is taking concrete steps to fulfill
its commitment to gender diversity

If I were to report non-inclusive behaviors at
work, including microaggressions, I feel confident

that action will be taken

현 직장의 경영진 성비는 균형적이다

현 직장은 성별 다양성 목표에 대해 소통해왔다

현 직장에서 비포용적 행동을 신고해도 커리어에 
영향이 없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 직장은 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 직장에서 미묘한 차별 등 비포용적 행동을 신고할 경
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고위 경영진으로의 승진을 원하지 않는 이유 Top 3

23% 사내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1% 같은 직무의 남성 동료보다 연봉이 적을 것 같아서 

20% 승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표본 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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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주로 육아 전담 중이며, 
기타 부양가족을 돌보는 여성 비율 증가 추세

맞벌이 여성 절반이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46%)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한다고 응답한 

12%, 공동 육아한다고 답한 26%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 가사를 책임지는 여성도 41%에 달한다. 기타 부양가족 돌봄을 주로 책임

지는 여성이 57%인데, 이는 지난해(4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배우자가 기타 부양가족을 돌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

쳤으며 작년(10%)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귀하의 가정에서 다음의 가사 노동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

57%

41%

50%

30%

19%

26%

5%

15%

12%

7%

7%

10%

18%

2%

Caring for another adult

Cleaning and other domestic tasks

Childcare

Me Equal split Partner Family/friend Paid help

육아

청소 및 
기타 가사일

기타 부양
가족 돌봄

2024

본인 동등 분담 배우자 가족/친구 돌봄서비스

2023

44%

42%

46%

43%

19%

34%

10%

15%

10%

1%

4%

9%

20%

2%

Me Equal split Partner Family/friend Paid help

가정의 주 소득원인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 전담 비율이 비슷하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1/5이 자신이 가정의 주 소득자라고 

응답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의 여성이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육아를 담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 

10명 중 2명은 저렴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 개발을 늦춰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귀하의 가정에서 다음의 가사 노동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가 있으며 가구의 주 수입원/소득원인 여성)

32%

36%

48%

35%

21%

23%

20%

17%

19%

11%

3%

6%

23%

4%

Caring for another adult

Cleaning and other domestic tasks

Childcare

Me Equal split Partner Family/friend Paid help

육아

청소 및 
기타 가사일

기타 부양
가족 돌봄

본인 동등 분담 배우자 가족/친구 돌봄서비스

표본 수 : 배우자가 있으며 가구의 주 수입원/소득원인 여성 = 767; 육아 = 239; 기타 부양가족 돌봄 = 105

표본 수 (2024): 육아 = 1,219; 기타 부양가족 돌봄 = 791; 청소 및 기타 가사일 = 3,585
표본 수 (2023): 육아 = 826; 기타 부양가족 돌봄 = 124; 청소 및 기타 가사일 = 2,963



직장 여성 커리어 만족도 조사 보고서

7

여성이 공과 사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고용주의 지원 부족

직장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는 가운데, 공과 사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고용주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51%). 

42%의 여성이 업무 품질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근무 시간에 따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문

화, 즉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문화가 팽배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화의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여성(95%)이 회사에서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거나 활용하면 승진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유연 근

무제를 신청할 경우 그에 따라 업무량이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95%).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37%
51%

42%
33%

46% 52%

I would not recommend my organization to
other women as a place they should work

I do not feel supported by my employer in my
efforts to balance my work responsibilities with

other commitments

I am judged on the quality of my work rather
than the hours I am present/online

2024 2023

2024 2023

49% 48%

현 직장에서 여성 직원 지원이 지난 
1년간 증가하지 않았다

업무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균형을 
맞출 때 고용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업무 품질보다는 근무 시간으로 
평가받는다

다음 중 귀하가 동의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워라밸 문제에 대해 상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업무량이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현 직장에서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거나 활용하면 승진 가능성에 

영향이 있다

90%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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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개선에도, 
일부 여성은 사무실 복귀 정책 실시로 일과 사생활 조정

하이브리드 근무 시 여성이 회의, 의사결정,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근무 패턴 및 시간에 대한 예측 가

능성과 유연성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40% 이상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면 출근 또는 특정 일자 출근 정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겠지만, 전면 출근 여성 중 35%가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며, 30%가 이사를 감행했다. 

하이브리드 근무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했거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까? 

27%
30%

38%

30%
37%

49%

27%
33%

12%

29%
31%

14%
30%

32%
18%

2024 2023 2022

리더에게 업무 기량이 
충분히 노출되지 않음

회의, 의사결정,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배제됨

유연성 및 자율성이 주어져 
있어도 출근해야 하는 분위기

근무 패턴에 대한 유연성 부족

근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7%
35%

11%
31%

18%
26%

30%
9%

21%
19%

13%
20%

4%
13%

근무 시간 단축 요청

현 직장을 낮게 평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스트레스 수준 증가

이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

생산성 감소

돌봄 능력에 부정적 영향

특정 일자 출근 의무 전면 출근 의무 

표본 수: 2024 = 2,459; 2023 = 2,126; 2022 = 3,706

표본 수 =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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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직장에서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 여전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직장에서의 안전, 또는 출퇴근/출장 시 안전에 대해 우려한다. 이 중 10%는 출장 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9%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6%는 고객이나 거래처가 괴롭히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미묘한 차별 등 비포용적 행동을 경험한 여성은 43%에 달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둔 여성 중 

16%가 직장 내 괴롭힘과 미묘한 차별을 이유로 꼽았다. 또 ¼의 여성은 고위직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경험했다. 그러나 비포

용적 행동은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중 1/3이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 여성의 42%도 신고하

지 않았다. 해당 행위가 보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거나(18%), 신고하면 해당 행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14%).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었다(13%).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비포용적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회사에 이러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

31%

4% 8%

42%
34%

29%

미묘한 차별 성희롱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미묘한 차별 신고 성희롱 신고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포용적 행동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Top 3

18%
해당 행위가 보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14%
신고하면 해당 행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13%
신고했을 때 심각하게 받
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요 안전 문제

근무지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장소에 있다

괴롭히거나 불쾌감이 드는 행동을 하는 고객이나
거래처를 상대하고 있다

업무상 출장 중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22%

16%

10%

9%

47%
절반 가량이 업무 관련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걱정된다고 응답*

표본 수: * 5,00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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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증가와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은 여전하며, 
장시간 근무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 극명

번아웃 수준이 지속 감소하고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히 얘기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절

반이 1년 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1/3은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 문제로 휴가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 휴가 사유로 정신 건강 문제 공개 등을 불편하게 여기는 여성이 대다수다. 직장 문화가 원인일 

수 있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20%가 공개할 경우 커리어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공개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

을 것이라고 느낀다(16%). 

올해 조사 결과는 근무 시간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계약 상 근무 시간만큼 일한 여성의 절반이 정신 건강이 좋

다고 답한 반면,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여성의 경우 이 수치는 23%에 그친다. 이밖에 신체 건강, 직무 만족도, 의욕, 생산성, 직장에 

대한 충성도 등의 영역에서도 두 그룹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 중 귀하가 동의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재 귀하의 삶에서 다음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매우 좋다”, “좋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휴가 사유로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꺼리는 3가지 이유

1년 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정신 건강 문제로 
휴가를 쓴 적이 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휴가 사유로 
편하게 공개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다

번아웃을 느낀다

매주 계약 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다

직장으로부터 적절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다

50%

51%

43%

40%

33%

31%

32%

25%

33%

25%

23%

28%

19%

공개할 경우 커리어에 악영향
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직장은 정신 건강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개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20% 18% 16%

표본 수: 5,000

2024 2023

초과 근무하는 여성초과 근무하지 않는 여성

표본 수: 3,394

50%

23%

정신건강에 대해 양호/

매우 양호로 답한 비율

표본 수: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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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과 완경,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겪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느끼는 여성이 대다수

생리통이 심한 여성 중 42%가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를 지속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완경으로 인한 통증이

나 불편을 겪는 여성 중 39%가 휴가 없이 일을 지속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수치(약 20%)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다.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경험한 여성 중 30%가 극심한 통증이나 증상을 겪을 때 휴가를 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1/5

는 휴가를 낸 적은 있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18%가 과거 이를 휴가 사유로 밝혔을 때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

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리, 완경, 임신 관련 건강문제 겪어본 여성)

생리 완경 임신 관련 문제

산부인과 건강 이슈를 겪는 여성 비율

이 문제에 대해 상사에게 말하기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리, 완경, 임신 관련 건강상 문제로 휴가를 내고 사유를 상사에게 밝히지 않은 여성)

27%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기 불편하다

15%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3%
사내 문화가 이러한 주제
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다

높은 수준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된 통증/불편/기타 증상을 참고 일한다

이를 휴가/병가 사유로 밝힌 적이 
있으며 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관련 증상으로 인해 휴가를 쓴 적이 
있으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영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를 휴가/병가 사유로 밝힌 적이 
있으며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를 휴가 사유로 밝힌 적이 있으며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42%
39%

30%
20%

19%
14%

16%
16%

19%
13%

14%
13%

6%
8%

9%

9%
16%

18%

생리 완경 임신 관련 문제

15% 9% 4%

표본 수: 완경 = 429, 생리 = 763, 임신 관련 건강문제 = 203

표본 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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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14%는 지난해 자국 내 여성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인식

이중 약 1/3이 자국에서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며, 15%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9%

가 자국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13% 여성이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경제적 안정’, ‘여성 권리’, ‘정신건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성들은 기후 변화(34%), 자국 

내 정치 상황(29%), 해외 정치 상황(26%)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모두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다음 중 지난 1년간 어떤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Top 3 우려사항: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임신 및 출산 포함)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권

재산 소유권

투표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임신 및 출산 포함)

교육권

재산 소유권

투표권

표본 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여성 = 721명, 전체 여성=5,000명

51%
경제적 안정

50%
여성 권리

48%
정신 건강

표본 수: 5,000명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9%

18%

31%

18%

23%

18%

22%

15%

13%

11%

15%

10%

14%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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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선도 기업은 여전히 극소수 불과

딜로이트 서베이에서는 성평등 선도 기업 그룹을 ‘여성의 경력과 워라밸을 지원하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조직’으로 규정한다. 성평등 

선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생산성과 의욕이 높고 충성심과 직무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평등 선도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의 비율은 6%이다. 

성평등 낙후 기업도 파악되었다. 낙후 기업에서 재직 중인 여성들에 따르면 성평등 낙후 기업은 포용성과 신뢰도가 낮다. 올해 전 세계 응

답자 중 21%가 성평등 낙후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선도 기업:

6%

21%

73%

Gender Equality
Leaders
Gender Equality
Lagging Organizations
Rest of the sample

여성의 커리어, 워라밸을 지원하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조직

성평등 선도 기업

성평등 낙후 기업

나머지 기업

일상에서 다음 요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양호/매우 양호)

성평등 선도 기업 성평등 낙후 기업

22%

20%

22%

25%

26%

61%

71%

71%

75%

76%

Job satisfaction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t work

Motivation at work

Productivity at work

Loyalty to my employer

Gender Equality Leaders Gender Equality Lagging Organizations

회사에 대한 충성심

직장에서의 생산성

직장에서의 의욕

회사에 대한 연대감

직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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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성평등 선도 기업 성평등 낙후 기업

현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작년 이맘때보다 현재 내 커리어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으로 느낀다

현 직장은 나에게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한다

나는 근무 시간보다 업무 품질로 평가받는다

지난 1년 동안 여성 지원에 대한 
현 직장의 헌신도가 증가했다

현 직장을 다른 여성에게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할 것이다

표본 수: 성평등 선도 기업 = 291; 성평등 낙후 기업 = 1,062

1%

49%

7%

67%

57%

41%

63%

51%

67%

41%

8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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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야 할 일

기업 차원에서 정신건강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파악 및 완화 조치 마련

기업 정책에 여성 건강 이슈를 반영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직장 내 안전에 대한 여성의 우려를 이해하고 관련 조치 실행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복지 제도를 도입 및 워라밸 실현 지원

사무실 복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비포용적인 행동에 대처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신고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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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ESG 전문팀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SG 공시, 공공 및 금융│
ESG 통합서비스그룹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ESG 통합서비스그룹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ESG 통합서비스그룹

ESG 전략 및 탄소배출│
ESG 통합서비스그룹

ESG 전략, 공시 및 금융│
ESG 통합서비스그룹

ESG 공시 및 Assurance│ 
ESG 통합서비스그룹

공공 및 금융 ESG│
ESG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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